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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2008년 12월 22일 기관 리포지터리 시스템으로
S-Space(http://s-space.snu.ac.kr)를 가동하였다. 이 시스템은 MIT가 HP(Hewlett-Packard)사
와 2001년부터 공동 개발하여 2002년에 공개한 DSpace를 서울대 도서관에 적용하려는 의지
가 현실화 된 것이다. 현재 DSpace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관 리포지터리 시
스템이며 사용하는 기관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된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서울
대학교를 의미하는 ‘S’와 지적생산물의 유통 공간을 의미하는 ‘Space'를 조합하여 S-Space라
는 이름으로 기관 리포지터리를 가동하였고,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이 생산한 모든 자료를 등
재하고 관리하며 오픈액세스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누구
나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 메뉴 및 안내글 등 모든 인터페이스를 영어로 하고 있
어 이용범위가 우리나라로 한정되지 않고 세계 각국에서 방문 및 자료 공유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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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analytics에 의하면 139개 국가의 이용자가 S-Space를 방문하고 있으며 이용률도 시
간이 지날수록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다. 시스템 가동 후 1년이 지난 지금 등재된 논문은 4만
건이 넘었으며 교수 연구업적 및 석․박사 학위논문, 학내 간행물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S-Space에 등록된 논문은 주요 검색엔진에 의해 전 세계로 노출되고 있어 학문성과의 확산
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중앙도서관에서는 S-Space의 활성화를 위해 교내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해 왔다. 추후 국내 포털 사이트와의 연계 및 교수업적물시스템과의 연동 등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그림 1] 서울대학교 S-Space 기관 리포지터리 시스템
Ⅱ. 기관 리포지터리 및 DSpace
1. 기관 리포지터리 의미
기관 리포지터리(IR, institutional repository)라는 용어는 학술기관 리포지터리(위키피디
아), 전자논문저장소, 디지털저장소, 개방접근저장소, 지식정보저장소(황혜경, 김혜선, 최선희
2004), 디지털 리포지터리(Xia 2006), 기관지식저장소(오픈액세스포럼)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
린다. 기관 리포지터리는 오픈액세스(open access) 운동에 힘입어 활성화되고 있으며, 각 대학
및 기관은 디지털 정보자원의 공유 및 저장소(IR, institutional repository) 구축을 통해 오픈
액세스 운동에 동참한다. 오픈액세스는 학술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두된
논단 / 자료
- 27 -
학술정보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술적, 경제적, 법적 장벽을 넘어 전 세계 이용자 누구
라도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물의 생산자와 이용자가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다. 오픈액세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자가 기관 리포지터리에 학술지 논문을 직접
등재하고 저장하는 셀프 아카이빙(self archiving) 시스템이 필요하고, 오픈액세스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학술지가 출판되어야 하고 기존 학술지도 오픈액세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오
픈액세스 저널(open access journal)이 많아져야 한다.
저널에 실리는 논문을 셀프 아카이빙으로 기관 리포지터리에 등재할 수 있는지 그 여부는
출판사 정책에 따른다. 상당수의 출판사가 이를 허용하고 있고, Sherpa/Romeo 사이트
(http://www.sherpa.ac.uk/romeo)를 통해서 출판사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SHERPA RoMEO의 출판사 저작권 확인
노팅햄대학(Univ. of Nottingham)에서 운영하고 있는 SHERPA는 미래 학술 커뮤니케이션
의 이슈들을 조사 연구하며, 대학의 오픈액세스 기관 리포지터리가 전 세계 지적 연구물을 신
속하고 효과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SHERPA의 여러 서비스 중 RoMEO는
출판사의 저작권 및 아카이빙 정책을 보여준다. SHERPA/RoMEO 사이트에서는 각 출판사별
저작권 정책을 색상으로 표시하는데, 초록색(green)은 심사전 논문(pre-print) 및 심사후 논문
(post-print)을 셀프아카이빙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출판사를 나타내며, 파란색(blue)은 심사후
논문(post-print)만 셀프아카이빙을 허용(ie. final draft post-refereeing)하며, 노란색(yellow)은
심사전 논문(pre-print)만 셀프아카이빙 허용(ie. pre-refereeing)하고, 흰색(white)은 아카이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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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한 출판사를 나타낸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널명이나 출판사로 검색해서 출판
사의 저작권 정책을 확인할 수 있으며, IEEE의 경우는 초록색 출판사로서 심사전 논문, 심사
후 논문 모두 셀프 아카이빙으로 기관 리포지터리에 등재할 수 있고, 특히 출판사 PDF를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Springer, Elsevier 등은 초록색 출판사이지만, 출판사 PDF는 사용할 수 없
고 저작자가 보유한 심사전 또는 심사후 논문 PDF만을 올릴 수 있다. SHERPA/RoMEO에서
전 세계 출판사의 저작권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서비스하는 덕분에 기관 리포지터리
운영자 또는 자료를 등재하는 연구자는 이를 확인해서 논문 PDF를 등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는 기관 리포지터리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기관 리포지터리는 대학 커뮤니케이션의 지적 생산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디지털 장서
(digital collections)를 의미하며, 학술연구기관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된다. 첫째,
학술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개편하여 연구를 함에 있어서 접근성을 개선하며, 대학에서 생산
된 학술자료를 통제할 수 있고, 출판사의 독점적 권한에 대처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 및 도서
관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 둘째, 대학의 질적인 지표에 도움을 주고, 대학 내 연구 활동에
있어서 과학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관의 가치가 높아진다(Crow 2002,
4). 이와 관련해서 스페인 국립연구회의(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ones Cientificas,
Spanish National Research Council, 이하 CSIC)의 Cybermetrics Lab 프로젝트인
‘Webometrics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http://www.webometrics.info)는 참고할 만한
사이트다.
[그림 3] Webometrics 대학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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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과 같이 Webometrics 대학 순위를 제공하는 것은 대학의 연구성과를 가시화하여
대학의 가치와 연구 경쟁력을 높이며, 과학적 연구 출판물의 오픈액세스를 증진하고 웹존재
(web-presence)를 통해 웹상에서 대학과 연구 기관의 노출을 독려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매년 1월과 7월에 전 세계 대학의 순위를 발표하는데, 전 세계 18,000여개의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각 대학의 웹 존재에 따라 평가한다. 2009년 하반기 세계 랭킹은 MIT, Harvard,
Stanford, Berkeley 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대는 185위, KAIST는 208위로 상당히 저조하
다(CCHS-CSIC 2010).
Webometrics 순위 지표를 분석해보면, 가시성(visibility)은 50%, 규모(size)는 20%, 원문수
(rich files)는 15%, Google Scholar는 15%로 순위를 결정한다. 가시성은 외부에서 링크
(external inlinks)된 수로 Yahoo 사이트에서 체크하고, 규모는 Goolge, Yahoo, Live Search,
Exalead 검색엔진에 색인된 페이지수를 의미한다. 원문수는 4개 검색엔진에서 추출된 다양한
원문 데이터(PDF, ps, doc, ppt)의 수며, Google Scholar 지표는 Google Scholar에서 제공하는
논문수와 인용수로, Google Scholar 데이터베이스에는 논문, 보고서, 학술자료가 포함된다(김
미향 2009a).
많은 학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학술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웹에서 이들 학술자료가 더 많
이 노출되며, 인쇄형태의 학술지나 도서보다 전자적 형태의 자료가 끼치는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웹 사이트가 교육, 연구, 전달이라는 세 가지 학술적 임무를 성취하는 데 가장 효과적
이고 저렴한 방법이다(Aguillo, Ortega and Fernandez 2008). 그러므로 기관 리포지터리를 이
용하여 대학이 보유한 연구결과물을 오픈 액세스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이러한
대학순위를 향상시키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2. DSpace 및 주요 해외 사례
1) DSpace
Repository66.org Repository Maps(http://maps.repository66.org)에서 제공하는 전 세계 리
포지터리 시스템 현황인 [그림 4]를 보면 2010년 1월 현재 1,423개의 기관 리포지터리 시스템
이 구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1,423개의 리포지터리 중에 33.38%에 해당하는 475개 기
관이 DSpace 소프트웨어를 리포지터리 운영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타 형태의 시스템이
30.78%, EPrints가 22.9% 등을 차지하고 있다. EPrints는 영국의 사우샘프턴(Southampton) 대
학의 전기․컴퓨터 대학원에서 설계된 기관 리포지터리 시스템으로 최초로 설계된 무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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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 세계 리포지터리 현황
DSpace는 MIT와 HP사가 2001년부터 공동 개발한 Open Access Self-Archiving System으로
대학․연구소에서 지적 생산물을 수집·공유하기 위한 기관 리포지터리 시스템이다. 2000년 3
월부터 HP사는 DSpace를 개발하기 위해서 MIT와 공동 협력했으며, 2002년 11월에 전 세계에
이 시스템을 공개하였다. 오픈 소스 시스템인 DSpace는 다른 기관들이 무료로 이용가능하고
또 여타의 다른 기관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다(Smith 2003).
DSpace 웹사이트(DSpace 2010)에서 소개하는 그 우수성에 대한 언급을 보면, 전 세계적으
로 가장 많은 이용자와 개발자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고, 무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며, 시스
템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이 용이하며, 교육, 정부, 개인, 상업적 기관에서 모두 사용 가능할 뿐
만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 셋 등 모든 유형의 디지털 자료의 관리, 보
존 기능도 뛰어나다.
DSpace는 분산형 오픈 소스로 개발되었고, HP사나 MIT에서 중앙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합의에 의해서 전체적인 방향이 결정된다. DSpace의 구조도는 [그림 5]와 같다.
DSpace는 자료 제공자의 자료 제공(submission) 부분과 관리자(collection curator)에 의한 관
리(management), 보존(preservation) 부분 및 이용자(end-user)의 검색(retrieval) 부분으로 구
성된다. 자료의 보존은 community, collection, item의 계층 구조를 이루며, 각 개별자료인
item이 가장 작은 단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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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Space 구조도
또한 DSpace는 핸들을 이용한 영속적인 식별자(persistent identifier)를 부여한다. 핸들 시스
템은 미국의 CNRI(Corporation for National Research Initiatives)에서 개발되어 초기에는 전
자도서관(DL)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IDF(International DOI Foundation), Library of
Congress 등에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다(네이버 용어사전 2010).
핸들은 고유하며 영구적으로 유지․관리된다. 핸들 시스템에서는 해당 기관에 고유 Prefix
를 할당하고, 해당 기관 리포지터리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핸들이 부여된다. 예
를 들어 서울대학교 S-Space의 사례를 보면, http://hdl.handle.net/10371/5960의 서울대학교
고유번호로 Prefix는 ‘10371’이고, 등록된 논문의 고유번호는 ‘5960’이다. DSpace의 구조가
community, sub-community, collection의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식별번호 체계는 특정
community나 collection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게 한다. 기관의 홈페이지나 개인 홈페이지 사
이트의 변동이 잦고, 서버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자저널 형태로
출간된 논문의 경우 웹 주소가 상당히 길어 고유 식별번호로 사용하기 어렵지만, DSpace에 등
록된 학술자료는 핸들 시스템을 통해 영속적인 고유 식별기호를 부여 받아 DOI(Digital
Object Identifier)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김미향 2009a).




DSpace를 구축하고 전 세계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한 MIT는 연구진들의 학술저작물
외에도 학위논문을 DSpace를 통해서 서비스 하고 있다. MIT는 전 세계 유명대학의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인 ProQuest에 학위논문을 저장하는 대신 자체 DSpace 운영을 통해서 학위논문
의 수집, 저장, 서비스를 하고 있다. 원문을 보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은 무료이며, MIT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인쇄 가능한 PDF 파일을 이용하는 경우는 유료($29)로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6] MIT DSpace의 학위논문 서비스 예시
나) 위스콘신대학의 MINDS (http://minds.wisconsin.edu/)
위스콘신대학(Univ. of Wisconsin)에서 운영하는 MINDS는 대학의 연구와 교육적 목적으로
디지털 자료를 저장, 색인, 배포, 보존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주로 담고 있는 자료는 저널 연
구논문, 리포트, 심사전 논문, 심사후 논문, 데이터셋, 기초 연구자료, 강의교육자료, 학위논문,
학생 프로젝트 자료, 컨퍼런스 논문, 발표자료 등이다. 그 중 학내 발간하는 저널도 수록하고
있는데, [그림 7]에서 신체운동학과(Kinesiology Dept.)에서 발간하는 저널인 ‘Journal of
Undergraduate Kinesiology Research'을 등재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기관
리포지터리 시스템에서는 학내 발간 저널을 실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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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Univ. of Wisconsin의 MINDS 및 학내 발간 저널 서비스
다) 일본의 JAIRO (http://jairo.nii.ac.jp/en/)
일본의 경우는 국립정보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NII)에서 일본 국가 리
포지터리인 JAIRO(Japanese Institutional Repositories Online, http://jairo.nii.ac.jp)를 구축하
여 2009년 4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JAIRO는 일본 전역의 대학 및 연구소의 기관 리포지터
리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수집, 색인하여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계 리포지터리 현황을 나타내는 [그림 4]를 보면 일본의 기관 리포지터리는 DSpace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JAIRO는 2010년 1월 현재 137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DSpace를 비롯한 다양한 솔루션을 활용한 기관 리포지터리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해서 통합검
색을 제공하고 있는데 제공하는 데이터양은 79만 건(원문은 55만건)에 달한다. 제공하는 자료
유형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대학 및 학과에서 발간하는 Departmental Bulletin Paper로 53.7%
에 달하고, 저널에 등재되는 연구논문이 14.0% 및 학위논문이 6.7%에 달한다. 그러므로 일본
에서 생산하는 연구자료에 대한 검색은 JAIRO를 이용하면 단일의 인터페이스로 각 기관의 리
포지터리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어 상당히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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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JAIRO 웹사이트 및 유형별 원문 구축 현황
라) 네덜란드 NARCIS (http://www.narcis.info)
NARCIS는 왕립 네덜란드 예술 과학 아카데미(Royal Netherlands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KNAW)에서 개발해서 네덜란드의 대학 및 연구소의 과학관련 오픈액세스 자료를
통합 검색하도록 한 사이트로 27개의 대학 및 연구소의 DSpace를 비롯한 여타의 솔루션을 사
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리포지터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자료 뿐만 아니라 7,500여명의
연구자 정보, 연구기관, 연구 프로젝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 1월 현재 506,874건
(200,383건의 원문 제공)의 자료가 등록되어 있으며 Doctoral e-theses 메뉴를 통해 31,982건의
박사 학위논문의 원문이 서비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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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NARCIS 사이트, Doctoral e-these 및 로컬 리포지터리 연계 예시
III. S-Space 사업
1. 사업 추진 배경
BK21 정보화사업비로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던 초기부터 MIT의 DSpace에 대한 관심을 갖
고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왔으나, 교수들의 학술저작물이 셀프 디포짓(self-deposit) 될 것인지
의문으로 실제로 사업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7년 본격적으로 DSpace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OAPS 프로젝트
때문이었다. 홍콩성시대학(City Univ. of Hong Kong)은 2005년부터 OAPS(Outstanding Academic
Papers by Students)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OAPS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우수 학술 논문을
수집하고 디지털로 보존하며 학내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공개함으로써 질 높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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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독려한다. 중국의 칭화대학, 대만의 Feng Chia 대학 등 회원대학을 늘려나가고 있다.
[그림 10] OAPS 프로젝트 참여 대학들의 DSpace 운영 예시
이들 OAPS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은 모두 그 운영시스템으로 DSpace를 사용하고 있
었으며, 서울대학교 도서관도 OAPS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하면서 DSpace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아울러 교수 및 연구진의 연구물은 유명 저널을 통해 연구결과들이 아카
이브 되는 것과 달리 우수한 학생들의 저작물과 UCC(User Created Contents)는 사장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를 아카이브할 필요성과 맞물리면서 학생들의 우수 저작물 아카이
브를 위해서 DSpace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입하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설계하면서 교수, 연구진들의 연구결과물을 중심으
로 아카이브하고 학생들의 저작물도 저장할 수 있는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재설계하였다.
그리고 DSpace의 기본 구조인 community, collection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대학을
community로 하고, 각 대학의 학과는 sub-community로 구성하고 자료의 유형별로
collection을 구성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초기 의도했던 학생들의 저작물을 담기 위해서
Student's Archives를 명명한 community도 포함하였다.
2. 개발 내용 및 추진 경과
S-Space 개발은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되었고, 12월 테스트를 거쳐 12월 22일 정식 가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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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S-Space는 기본적으로 MIT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고, 우리나라는 KAIST의 KOASAS
를 벤치마킹하였다. 특히 DSpace는 외국 솔루션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고, 이를 극복하고 1년 이상 운영해오고 있는 KOASAS의 경험은 귀중한 도움이 되었다.
특히 DSpace에서 제공하는 Lucene 검색엔진은 영어에 적합한 엔진으로 한글 형태소 검색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고, 한자와 한글 교차 검색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S-Space는 이러한 단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징과 업그레이드 사업을 진행했다.
DSpace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서울대학교의 아이덴티티(identity)에 적합한 메인 페이지를
구축하고, 포탈 SSO와 연동하여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저자별, 서명별, 출판사
별로 브라우징 할 수 있게 되었다. 계층구조는 단과대학이 community 수준으로, 단과대학 내
학과가 sub-community로, 학과 교수의 논문 및 석․박사 학위논문, 저널 등은 각각 collection
수준으로 정의되었다. collection은 journal papers, others(컨퍼런스 자료 등), 석사 학위논문,
박사 학위논문의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력하는 자료의 유형에 따라 선택하여 입력한다. 교
수들이 본인들의 저작물을 등재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대학교 포탈 SSO와 연동되어 로그인 할
수 있으며 소속 대학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해당 학과의 컬렉션에 대한 입력 권한이 주어진
다. 서명, 저자, citation정보, 출판사, 언어, 자료유형, 초록 등을 입력하고 자료 공개에 대한 동
의 후 자료는 등록된다.
[그림 11] S-Space 논문 등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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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부터 진행한 업그레이드에서는 관리자의 기능을 강화하여 메타데이터 반입 및
자료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학위논문과 같이 대량의 메타데이터를 기존
서지 MARC 레코드로부터 XML 형태로 다운로드하여 원하는 collection을 설정하여 일괄적으
로 반입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로써 단기간에 3만 건에 달하는 학위논문을 등재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통계 기능이 강화되어 일별, 월별, 연도별 통계와 함께 유형별, collection별 통계,
등록된 자료 및 승인된 자료 건수 등 다양한 통계 산출이 가능하다. 또한 등재 논문별로 열람
(hit)수, 다운로드 수를 확인할 수도 있고, 신규 등록되는 논문을 기존 등재된 논문과 서명, 저
자 등을 비교하여 같은 논문이 등재 되지 않도록 하는 중복체크 기능이 추가 되었다.
[그림 12] 법학도서관 홈페이지에 삽입된 S-Space 법과대학 community
아울러 S-Space내 특정 community 및 sub-community를 타 홈페이지의 레이아웃에 맞게
삽입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각 학과 및 단과대학 등의 홈페이지에서 특정 주제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여 서비스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2]는 법학도서관 홈페이지에 S-Space의 법과대학
community를 삽입한 화면이다. 법과대학 community내에 있는 법학 관련 학내 저널 및 교수
논문, 학위논문 등을 리스트로 볼 수 있고 검색도 가능하다. 특정 학과 및 단과대학 내에서 생
산된 자료만을 모아 두어 주제별 서비스가 가능해 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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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Space에 등재된 학내간행물 목록 (2010. 1. 현재)
No 서명 발행기관 수록년도 논문수
1 서울대학교 요람 서울대학교 1965-2008 27
2 가르침과 배움 교수학습개발센터 2004-2009 252
3 우수리포트 공모대회 수상작 교수학습개발센터 2005-2009 81
4 Seoul Journal of Business 경영대학 1995-2009 121
5 영학논집(English Studies) 영어영문학과 1976-2009 268
6
SNU working papers in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영어영문학과 2002-2009 75
7 철학논구(Philosophical forum) 철학과 1972-2008 339
8 철학사상 철학과 1991-2009 344
9 종교와 문화(Religion and Culture) 종교학과 1995-2009 174
10 종교학연구(J. of Religious Studies) 종교학과 1978-2008 180
11 법학 법학연구소 1959-2009 1,779
12 The Seoul Journal of Medicine 의과대학 1960-1995 1,225
13 의과대학 연보 의과대학 1985-2004 13
14 한국사회과학 사회과학연구원 1979-2009 565
15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언론정보연구소 1964-2009 273
16 Seoul Journal of Economics 경제연구소 1988-2008 417
17 열린지성(기초교육원 소식) 기초교육원 2005-2009 175
18 Asia Design Journal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2004-2009 42
19 국립대학도서관보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1983-2009 571
20 The Journal of finance and banking 증권금융연구소 2002-2003 12
21 인문논총 인문대학 인문학연구소 1976-2009 447
22 경영논집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2001-2008 148
23 경영사례연구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2004-2008 36
24 경영정보논총 경영대학 경영정보연구소 1999-2009 114
25 노사관계연구 경영대학 노사관계연구소 1990-2008 179
26 환경과 안전 지킴이 환경안전원 2008-2009 52
27 국제지역연구 국제대학원 1992-2003 330
28 J. of International Area and Studies 국제대학원 1994-2002 73
총 28종 8,312건
S-Space에는 저널 논문 외에도 서울대학교에서 발간하는 여러 다양한 학회지 및 간행물들
을 수록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Seoul Journal of Economics」, 법
학연구소의 「법학」등을 비롯하여 현재 등재된 학내 발간물은 28종에 달하고 있으며, 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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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학내 각 기관으로부터 등재 요청이 오고 있다. 이렇게 등재 요청이 오는 간행물이 외부
상용데이터베이스 즉, 누리미디어나 한국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경우는 이들 기관에
S-Space 등재 허용 요청 공문을 보내 허가를 받고, 해당 기관의 PDF 파일을 제공 받아 등재를
함으로써 원문 스캐닝 수작업을 줄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2009년 10월부터 서울대학교 석․박사 학위논문을 등재
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발간된 석․박사 학위논문이 각 대학별 community와
sub-community에 따라 등재되었는데, 메타데이터 중 Link 항목에서 원문을 접근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고, 하단에는 초록 PDF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 1월 약 3만 건의 학위논
문이 등재되었다.
교수와 연구진의 학술지 논문, 서울대 발간 간행물, 석․박사 학위논문 등이 등재된 S-Space
자료는 2010년 1월 현재 4만 건이 넘었고, 그에 비례하여 S-Space의 이용률도 비약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S-Space가 가동된 2008년 12월 22일부터 1년 동안의 실제 이용률을 [그림 13]
의 Google analytics를 활용한 통계를 보면 이용률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S-Space 이용 추이 변화 (2008.12.22 - 2009.12.22)
[그림 14] S-Space 국가별 이용 현황 (2008.12.22 -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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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14]의 국가별 이용률 현황을 보면 139개 국가에서 37,193회 방문이 이뤄지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 접근하는 비율이 가장 높기는 하나 미국, 중국, 영국 등의 순으로 다양
한 나라에서 접근이 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벨기에, 요르단 등 생소한 나라에서도 우리
S-Space에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S-Space가 Google, Yahoo, Live Search
등의 검색엔진에서 색인되고 검색되어 전 세계 국가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정보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많은 나라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상
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IV. S-Space 활성화 전략
1. 홍보 방안
[그림 15] 대학신문 홍보 (2009.1) 및 e-연구뉴스 홍보 (2009. 10.)
서울대 도서관은 S-Space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갔다. 그 첫 번째로 본부 간
부진들이 모이는 화요회의에서 S-Space 시스템 가동을 알렸다. 2008년 12월 22일 정식 가동
이후, 2008년 12월 23일 화요회의에서 서울대 학술정보 아카이빙을 위한 S-Space 서비스와 주
요 기능에 대해 소개하였다. 무엇보다도 교수님들에게 S-Space를 통해서 얻는 이점으로 첫째,
학술자료의 접근성 강화로 연구 성과가 확산되고 인용횟수가 증가하며, 둘째, 연구물 중간보
고(preprint)가 공유되어 중복연구가 방지되며, 셋째, 해당 대학, 학과의 특성 있는 저작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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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가능하고 이용이 활성화되는 장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학신문, 서울대소식지, e-연구뉴스 등을 통해 S-Space를 알리는 작업들을 수행했고,
이외에도 전체 기관을 상대로 S-Space 홍보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S-Space에는 각 학과
및 연구소의 교수․연구자 저널 투고 논문을 직접 등록(self-archiving)할 수 있으며, 이를
S-Space팀에 의뢰하면 S-Space팀이 연구자를 대신하여 등록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렸다.
이외에도 각종 회의 및 세미나 발표자료, 강의관련 자료 중 저작권 해결자료, 학부 우수 논문
등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각 대학, 학과, 연구소 홈페이지에 S-Space의 배너 연결을 권장하였다.
2009년 1월 13일 화요회의에서는 서울대 발간 학술지 아카이빙의 필요성을 보고했고, 학위
논문을 S-Space를 통해 서비스하는 방안은 2009년 6월 30일에 보고되었다. 또한 각 대학에
S-Space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내고, 대학신문의 기사 및 연구처의 연구정보로도
홍보하였다.
[그림 16] S-Space 홍보 브로슈어, 매뉴얼 및 교수대상 이메일 홍보
2. 향후 추진 전략
S-Space가 한층 더 발전하고, 더 많이 이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앞으로도 더 많은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신문을 통한 홍보나 교수진들에게
보내는 이메일 홍보를 비롯해서 각 대학에 공문으로 S-Space를 알리고 기존에 등재된 우수
사례들을 소개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둘째, 더 많은 검색엔진들에 S-Space를 알리고 주기적으로 크롤링을 통해 색인되고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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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하는 일도 아울러 추진해야 한다. 프랑스 검색엔진인 Exalead의 경우 S-Space의 데이
터를 크롤링 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색인 DB에서 로그는 잡히나 아직 S-Space 데이터가 검
색되지 않는다. 또한 네이버의 경우는 2009년 12월부터 전문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는
데, S-Space와 같은 기관 리포지터리의 데이터를 색인화하지 않고 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
이 검색하는 네이버 및 전 세계 검색포털 사이트에서도 S-Space의 많은 정보들이 검색 및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
셋째, 연구처 교수업적물시스템과 연동되어 기존에 입력된 자료가 자동으로 S-Space와 연
계되는 시스템 개발 및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넷째, S-Space의 이용률 조사 분석, S-Space를 통해 인용률이 증가한 사례 등에 대한 실제
데이터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용률의 증가가 인용률 향상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 대학
평가 순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구조적이고 분석적으로 도출하여 S-Space의 우수성을 입증
하는 작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V. 결론
S-Space는 2010년 1월 현재 4만 건 이상의 자료가 등재되었다. S-Space에서 실시간으로 보
여주는 통계에서도 전체 이용한 자료는 603,503건, 다운로드 건수는 334,726건에 이른다. 서
울대도서관에서 S-Space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의과대학과 공
과대학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등재되는 자료의 양도 상당히 고무적이어서 S-Space는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상당히 비약적인 발전과 성장을 가져왔다. 특히 S-Space에 등재된
석․박사 학위논문의 경우는 그 의미가 크다. 석․박사 학위논문이 서울대도서관 홈페이지
에서는 자유롭게 검색과 이용이 가능했지만, 일반 포털 검색엔진에서 색인화 되지 못하고,
전 세계 유명 대학의 학위논문 정보를 보유한 ProQuest 데이터베이스에도 포함되지 않아 학
위논문을 쓴 초심 연구자들이 학술․연구의 세계로 노출되지 못했던 단점을 벗고, S-Space
를 매일 크롤링하는 전 세계 주요 검색엔진을 통해서 세계인들에게 노출됨으로써 서울대의
학문적 성과가 더 많이 이용되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아울러 S-Space
는 앞으로도 더 한층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며, 전 세계인들에게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이
이룩한 학문적 성과들을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람들과 지적 산물을 공유할 수 있는 관문이 되
어야 한다. 나아가 출판사가 독점하고 있는 학술정보유통의 고리를 끊는 오픈액세스 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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